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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대작 드라마' 촬영 고려해 재판 늦춰>
[연합뉴스 2006-05-10 06:03] 

스타급 외국인 감독 추방 연기…재판부 "한

류ㆍ국익 고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제작비 300

억원이 들고 톱스타 배용준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태왕사신기' 제작에 참가한 할리우

드 정상급 촬영감독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재판부가 원활한 촬영을 돕기 위해 `선처'를 

베풀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5부(이상훈 부

장판사)는 대마를 대량 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

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외국인 촬영감독 M씨의 선고공판을 이달 초 열 

예정이었으나 7월 중순으로 늦췄다.  

통상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공판 개시 후 한달 안에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때문

에 2개월 이상 재판을 미룬 결정은 이례적이다.  

이는 재판부가 M씨의 `특수한' 신분과 상황을 고려한 데 따른 결과다.  

M씨는 2002년부터 전세계에서 개봉돼 큰 인기를 모은 판타지 영화 `반지의 제

왕' 시리즈 1∼3편에서 특수효과 촬영의 책임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이 영화 3편은 2004년 아카데미상 시각효과상을 비롯해 11개 부문을 휩쓸었으

며 2002년(1편)과 2003년(2편)에도 아카데미상 4개ㆍ2개 부문에서 각각 수상

했다.  

한류 스타 배용준이 주연을 맡고 최고의 인기를 누린 드라마 `모래시계'의 콤비 

송지나ㆍ김종학씨가 각각 극본과 연출을 맡은 `대작 드라마' 태왕사신기는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반지의 제왕' 스태프들이 참여해 촬영 초기부터 화제를 모

았다.  

M씨를 주축으로 한 할리우드 촬영팀은 드라마 전반의 핵심 요소인 컴퓨터그래

픽과 미니어처 제작 등 특수효과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대마초 흡연이 자유로운 해외에서 지내던 M씨가 국내에서 대마를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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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 대마를 받았다가 적발돼 올 2월 인천지법에

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불거졌다.  

미국과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M씨는 대마초 27.6ｇ을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전

달받았다가 양이 많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상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밀수

입'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강제 퇴거하며 

M씨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M씨는 벌금형의 대상이 아닌 혐의를 자인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예상되며 형 

이 확정돼 추방될 경우 드라마 제작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

다.  

결국 제작진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M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서 `드라마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후임자를 물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만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재판부가 고심 끝에 일단 제작진의 요청을 받아들였

다.  

이상훈 부장판사는 "M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유통 목적이 아니라 흡연 목

적인 점,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제작진의 요청대로 선고를 연기

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한류 열풍과 

국익 등 드라마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판단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

했다.  

zo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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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력, 사고력만 잡으면 우리아이도 영재!

우리 아이 영재 만들기 프로젝트!

네티즌 의견

7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을 보시려면 의견 펼치기 버튼을 누르세요.

사회 주요기사

'성적 낮으면 반장 출마 못한다' 학칙 논란

“한국군은 조종사보다 전투기가 먼저?”

“마우스로 하나씩 이메일 수집 무죄”

조직폭력배 낀 보험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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